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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개신교 의료 선교가 시작된 1885년부터 무오 독감이 끝나는 1919

년까지 35년 간 전염병과 기독교(개신교)와 정부의 상호관계를 다룬다. 콜레라

와 같은 전염병이나 서양/미국 종교인 기독교는 한반도에 들어온 외부 세력이

지만 자리를 잡고 토착화하려고 했다. 반면 이들을 통제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정부와 그들을 함께 사회 변화를 경험한 한국인들의 삶과 대응이 있었다. 

이들의 만남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대두했다. 첫 이슈는 전염병 방역에서 정

부와 교회의 관계이다. 둘째 이슈는 전염병 담론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이다. 

셋째 이슈는 전염병 유행에 따른 교회 내부의 변화로 예전과 선교와 신학의 변

화이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초기 기독교 의료 선교는 개종의 수단

으로써 개인 환자 치료에 머물지 않고, 1886년 콜레라 유행부터 방역 사업에 참

여하고, 1895년 을미년 콜레라 유행 때는 피병원과 적십자로 표시한 콜레라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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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여 위생 방역과 환자 구호에 나섬으로써 붉은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

었다. 갑오개혁 이후 세균론으로 대변되는 문명화 담론이 확산될 때 개신교도 

1899년, 1902년 콜레라 유행 때 무교의 귀신론과 대결하면서 세균론을 전파하고 

서양 의학과 영미 종교를 믿는 체험적 공동체를 형성했다. 개신교는 조선과 대

한제국 정부와는 상호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염병 방역에 적극 참여함으

로써 선교를 확대했다. 

반면 개신교는 침략 외부 세력인 일제의 통감부의 경찰 위생과는 경쟁 관계 

속에서 공중보건 분야에서 주도권을 상실했으나, 의료 선교와 간호 사업을 전국

으로 확장하고, 방역 운동, 부흥 운동, 교육 계몽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민

족의 고난과 함께 했다. 총독부는 1910년 60,000명을 죽인 만주 흑사병 이후 한

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1911년 총독시해 음모사건으로 기독교 민족주

의를 탄압했다. 개신교는 1918년 무오독감 대유행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위생 

담론에 침묵하였으나, 세브란스병원에서 세균학적 연구를 진행했다. 서북 지역

을 중심으로 한국 개신교는 음모사건 이후 8년 간 기독교 민족주의를 강화한 

결과 전국 교회망을 이용하여 삼일운동에 조직적,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주제어 : 콜레라, 적십자회 콜레라대, 세균론, 제중원, 십자가, 피병원, 에비슨, 언

더우드, 웰즈, 피터즈, 스코필드, 만주 흑사병, 마스크, 무오 독감, 백오인

사건, 삼일운동

이 논문은 개신교 의료 선교가 시작된 1885년부터 무오 독감이 지나간 1919년 

초까지 전염병과 기독교와 정부의 상호관계를 다룬다.1) 초기 기독교 의료 선교는 

개종을 위한 수단으로써 개인 환자 치료에 치중하면서 전염병 발생 시 조선 정부

와 협력하여 공중위생과 방역에 참여하고 세균론으로 대변되는 문명화 담론을 전

파했다. 개신교는 조선과 대한제국 정부와는 협력의 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침략

하는 제3의 외부 세력인 일본 의료와는 경쟁과 핍박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1910

년대에는 총독부의 탄압을 받으며 한국 민족주의와 결합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개

신교는 기독교 문명론을 내세운 의료 선교를 통해 1910년까지 교세를 확장했다. 

그러나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대 10년 동안에는 식민 정부의 핍박 속에 교세가 

하락하였으나, 민족의 고난과 함께 하는 기독교 민족주의의 요소를 강화하고 3.1

운동까지 참여하였다. 이런 1세대 한국 개신교의 발전사에서 전염병이 어떤 변수

로 작용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이 글에서 기독교는 개신교를 지칭한다. 천주교는 의료 선교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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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나 서양 종교(혹은 미국 종교)로 인식된 기독교는 외부

에서 한반도에 들어온 ‘손님’이지만 자리를 잡고 토착화하려고 했다. 반면 정부는 

이들을 통제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한국인들은 그 손님들을 추방하거나 

대접하면서 사회 변화에 동참했다. 이들의 만남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대두했

는데, 이 글은 이 세 가지 주제를 시대별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전염병 방역과 

관리나 종교의 자유는 국가적 사업과 정책 사안이므로 정부와 교회의 관계 문제이

다. 둘째, 사회 변동과 전염병 담론의 발전, 곧 과학과 종교의 관계 문제이다. 셋째, 

전염병과 교회 내부의 변화로 예전과 선교와 신학의 변화이다. 의료 선교의 성격 

변화와 더불어 교회 자체의 변화도 중요한 주제이다.

이 논문이 다루는 시기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아시아에서 발생한 전염병

들의 규모를 이해하는 것이 한국 상황에 대한 하나의 배경 지식일 될 것이다. 당시 

아시아는 전염병의 원천지로 1,0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 결과 ‘아시아 콜레라’

나 ‘아시아 역병’이라는 오명도 생겼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2) 1895년부터 1917년까

지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여러 차례 전염병 유행으로 수많은 인명을 상실

했다. 일본, 실론, 싱가포르, 사이암 등에서는 선진 의학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전염병 방역과 치료가 국력과 문명의 상징이었다.

이 표에 1910-11년 만주 흑사병으로 60,000명이 사망한 것을 더해야 한다. 

1910-11년에는 바이러스의 공기 전염에 대비하지 못하고, 병원균도 모르고, 치료

제나 백신이 없어 60,000명 발병자 전원이 사망하였지만, 1921년에는 중간 숙주인 

 2) Wu, Lein Teh, “Plague in the Ori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anchurian Outbreak,” 
National Medical Journal of China (Dec. 1921):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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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모트도 알고, 백신 개발과 국가적 방역책이 있었으므로 9,000명 사망에 그쳤

다. 의료 기술과 마스크 착용의 결과였다. 

Ⅰ. 콜레라와 초기 개신교 선교, 1885-1905

17~18세기 조선은 소농의 근면 혁명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인구가 배가

하고 유교 도덕이 실천되는 사회였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나무 남벌로 숲이 사

라지고 홍수와 기근에 이어 냉해가 닥치면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 성장 

한계에 도달했다. 콜레라는 1821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평안도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1822년에 재발하면서 수십 만 명이 사망했고,3) 1847년 일본에

서 수입된 콜레라로 1858년 대유행 때 40만 명이 사망했다.4) 1811년 홍경래의 난 

이후 민란의 한 세기가 지속되면서 줄어든 인구에 비해 세금은 늘고 사회는 화해

되면서 일본의 침략 앞에 국권을 잃었다. 19세기 말 개신교 선교사들이 내한했을 

때 두 ‘손님’인 천연두와 콜레라가 거의 매년 유행하고, 갑오동학전쟁 이후 두 번

의 국제 전쟁(청일전쟁과 러일전쟁)과 1900-02년 대기근 이후에 유행한 전염병은 

대한제국의 몰락을 앞당겼다. 

1. 개신교 의료 선교의 시작과 확산, 1885-1893 

조선 정부 관리들은 개항장을 통해 들어오는 전염병을 방역하기 위해 항구마다 

위생국(衛生局)을 설치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질병

을 서양 의술로 치료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근대 병원을 

설립하려고 했다. 만국위생회를 소개한 1884년 5월 5일자 󰡔한성순보󰡕는 각국에서 

실시하는 항구의 방역 법규를 소개하고, 의료와 위생 두 가지를 동시에 발전시키

되, 개항 정국에서 중요한 것이 개항장 위생이라고 바르게 지적했다.5) 그러나 이

 3) 󰡔조선왕조실록󰡕, 순조 21년 (1821년), 8월 13일, 14일, 15일; 순조 22년(1822년) 8월 2일, 10월 

19일. “1821년 백로 추분(양력 9월)부터 10일 안에 관서 평양부 사망자가 수 만이요, 왕도 오부 

사망자가 13만이다. 상강(양력 10월 말) 이후로 점점 유행이 심해지다 전국 팔도에서 유행하여 

1822년에도 그치지 않는다. 죽은 자가 수십만 명이다.” (정약용, 󰡔牧民心書󰡕, 4권 愛民六條, 5조 

寬疾.) 참고, 신동원, “조선말의 콜레라 유행,” 한국과학사학회지 11-1 (1989년 12월): 55-59.
 4) H. N. Allen, “Chronological Index,” Korea Fact and Fancy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4), 152.
 5) “萬國衛生會,” 󰡔漢城旬報󰡕, 1884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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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필요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부족하고 훈련된 한국인 의사는 없었다. 

1) 정부 병원 제중원의 개원

이때 미국 북감리회 일본지부 책임자인 매클레이(Robert S. Maclay) 목사가 6월 

말에 김옥균을 통해 서울에서의 의료와 교육 선교 가능성을 타진했다. 조선 정부

로서는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9월 말에 앨런 의사가 미국 공사관 의

사로 체류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허용했다. 앨런(Horace N. Allen)은 12월 4일 

갑신정변으로 중상을 입은 민영익(閔泳翊)을 치료하고 민영익으로부터 하늘이 보

낸 ‘천의’로 추앙되면서, 1885년 4월에 개원한 정부 병원인 제중원의 첫 책임자가 

되었다. 제중원은 민영익의 치료가 계기가 되었으나, 정부 차원에서 개항과 더불

어 필요한 위생과 방역도 설립의 주요 요인이었다.    

2) 1886년 콜레라

제중원의 설립은 바로 이듬해 1886년 콜레라 대유행 때 효과를 드러내었다. 

1878년 부산항에서 환자가 나온 후 1886년, 1890년, 1895년, 1902년에 콜레라가 유

행했다. 1886년 부산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7월 15일부터 서울에 파급되었고 이어

서 북한 지역으로 올라갔다. 9월 1일까지 서울에서만 매일 수백 명이 죽었다. 7월 

18일 노춘경(盧春京)은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로부터 서울에서 첫 세례

를 받았는데, 콜레라로 매일 수십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결단한 것으로 보인

다. 왕궁에서는 콜레라 귀신을 쫓기 위해 계속 소총을 쏘았다.6) 하지만 구리개 제

중원의 헤론(John W. Heron) 의사는 직원들에게 “황산, 아편, 박하, 고추 등의 혼

합물인 콜레라 약(cholera mixture)”을 제조하도록 지시했다. 헤론은 일부 환자에게 

아편과 클로랄 액을 피하 주사나 정맥 주사를 놓아 효과를 봄으로써 서양 ‘침’의 

효력을 알렸다. 방역과 예방 조치도 취했다.7) 스크랜턴 의사는 치병굿에 쓸 돼지

와 음식비용을 내라는 이웃의 말을 거절하고, 방역과 위생을 강조했다.8) 제중원의 

앨런과 헤론 의사의 통제에 따라 남쪽의 광희문(일명 屍柩門)과 소의문(서소문)을 

통해 7월 16일 하루 460명 시체가 운구된 이후 한 달 간 7,092구의 시체가 장사하

기 위해 실려 나갔다. 15만 인구의 서울에서 약 6,500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으므

로,9) 치사율 4%를 기록한 서울의 첫 콜레라 유행이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6) H. N. Allen’s Report on the Health of Seoul for the Year 1886. 
 7) J. W. Heron to F. F. Ellinwood, Aug. 27, 1886.
 8) “Korea,”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C (New York: MEC, 1886), 269, 276. 



6  종교문화학보 제17권 제2호

제중원은 설립 2년차부터 전염병 방역과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곧 1920년대

의 공중위생학이 널리 보급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헤론과 알렌 의사는 방역

과 위생 사업을 전개했다.  

1890년 콜레라 팬데믹이 다시 아시아를 휩쓸었다. “80,000명 이상이 일본과 한

국과 아시아 쪽 러시아에서 사망했다. 이 모든 손실은 2-3개월 안에 일어났다.”10) 

이런 콜레라의 유행은 아직 한국 교회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은 적었다. 다만 1893년에 조직된 장로회공의회에 한국인 지도자들도 참석했

고, 이때 선교사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즙을 나누어 마셨는데, 

선교사들이 “병에 감염되는 것을 우려해서 본토인과 함께 성찬식을 할 수 없다”며 

한국인과 별도의 성찬식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언더우드는 이를 비판하고 “본토

인과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없는 선교회가 과연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며, 만일 

우리가 한국인과 함께 주의 성찬 자리에 앉을 수 없다면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가”라고 질문했다.11) 초기 한국 교회가 성찬식은 시행했으나 자주 거행하지 못한 

이유는 전염병 유행과 나쁜 위생 상황 때문이었으며, 일부 선교사는 감염을 우려

하여 동참을 거부하기도 했다.   

2. 1895년 을미년 콜레라와 개신교의 방역 참여

을미년 콜레라는 의학사에서 “다섯 번째 콜레라 팬데믹”(1881–1896)으로 불리

는 19세기의 마지막 팬데믹의 일부로, 이 기간 서양 의학은 세균론을 확립했다. 일

본에서는 1887-89년에 90,000명이 사망했고,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1892년 8,600명

이 사망했으며, 러시아에서 1893-94년에 200,000명이 사망했다. 1894-95년에는 중

국, 일본, 한국, 하와이 등지에 재발하여, 한국에서만 수 천 명이 죽었다.  

1894-95년은 조선과 동아시아 정치의 대격변기요, 언더우드 부인의 말을 빌면 

조선의 ‘운명을 결정하는 나날’(fateful days)이었다. 1894년 2월에 시작된 동학혁명

은 7월에 청일전쟁을 불러일으켰고, 한양을 점령한 일본은 7월에 친일 내각을 세

워 조선의 개화와 독립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갑오개혁을 실시했다. 10년 전 갑신

 9) H. N. Allen’s Report on the Health of Seoul for the Year 1886. 
10) “Cholera Threatened,”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hereafter JAMA] (Dec. 20, 1890): 

906.
11) H. G. Underwood to F. F. Ellinwood, Feb. 2, 1894. 전염 문제로 미국에서는 1890년대에 끝이 

뾰족한 작은 개인용 분병(pointed topped cups) 30개 정도가 들어간 성찬식기가 발명되었다. 
한국에서는 1910년대 클라크(C. A. Clark) 목사가 수입하면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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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의 주역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권을 잡고 문명개화(文明開化)의 이름으로 친일 

정책을 실시했다. 조선을 지배하던 중화사상이 무너지고, 오랑캐로 깔보던 왜국과 

짐승의 나라로 멸시하던 서양 각국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였다. 1895년 1월 1일

부터 효수형이 금지되고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기독교에 일종의 종교적 자유

가 허용되었다.12) 언더우드 부인은 청일전쟁 기간 민비를 여러 번 만나 기독교에 

대해서 대화했다.13) 그녀의 주선으로 한국을 방문한 비숍 부인도 왕비를 알현했다. 

박영효는 언더우드에게 국립대학 설립을 은밀히 부탁하기도 했다.14) 이런 친기독

교적인 분위기에서 1895년 여름 서울에서 콜레라가 유행하자, 구리개 제중원을 중

심으로 개신교 선교사들과 기독교계는 적극적인 전염병 퇴치에 나서서 많은 환자

를 치료하고 정부의 호의와 민심을 얻었다. 1895년 청일전쟁 후 두세 달 만에 평양

에서 수 천 명, 서울에서 5천 명 이상이 콜레라로 죽었다. 1895년 정부병원 제중원

이 선교병원으로 개편될 때 발생한 을미 콜레라 유행과 기독교의 관계를 살펴보자.

1) 근대적 방역 규칙 제정과 방역 기관 설립 

1895년 6월 만주 거주 일본인 군대에서 발생한 콜레라가 7월부터 의주와 평양

과 원산까지 퍼지자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기 시작했다. 내부대신 유길준은 7월 4

일 “勅令 第115號 檢疫 規則”을 발표하고, 항구 선박의 검역과 도시 방역을 지시

했다. 7월 6일(음력 윤 5월 14일)에는 “내부령 제2호 호열랄병 예방 규칙”을 발표

했다.15) 그 1-5항은 예방법 실시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를 지시했는데, 2항은 

“의사가 호열랄병이라고 진단한 자는 늦어도 24시간 내에 경무서(警務署)에 신출

하여야 함. 지방청은 일주일마다 매번 신규 환자와 치유·사망의 수를 내부에 보고

하여야 함.” 곧 지방 경찰서가 보고를 취합하여 내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6항은 피

병원 설치와 환자의 격리 입원, 9항은 환자의 토사물과 오물은 운반부가 일정 장

소에 운반하여 소각하거나 매립. 10항은 환자 시체는 별도 매장지에만 매장. 11항

은 환자의 물건은 소독 후 사용. 12항은 우물, 하천 등에 대한 소독. 13항은 항구의 

통제와 검역, 14항은 병 유행 시 시장과 집회의 금지 등을 지시했다.

12) Henry Loomis (Yokohama) to E. W. Gilman (New York), Feb. 13, 1895. 
13) Lillias H. Underwood to F. F. Ellinwood, Aug. 16, 1894; Lillias H. Underwood to Ellinwood, 

Feb 2, 1895; Henry Loomis to E. W. Gilman, April 11, 1895; Personal Annual Report of Mrs. 
Underwood for 1895.  

14) Lillias H. Underwood to Ellinwood, Feb 2, 1895; 
15) 국사편찬위원회, “內部令 第2號 虎列剌病豫防規則을 頒布.” 󰡔고종시대사 3집󰡕, 高宗 32年 閏 

5月 1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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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외부대신 김윤식이 일본 임시대리공사 스기무라(杉村濬)에게 의주 지

역 검역 실시를 부탁했다. 이는 개항장의 검역과 격리가 한 국가의 주권을 상징한

다면, 조선은 중국이 통제하던 개항장의 관세 업무를 넘겨받아 검역권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청일전쟁 이후 실제적으로 일본이 개항장 검역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

여준다. 부산, 제물포, 원산, 의주, 평양 등지에 일본 영사관 소속 의사나 공사관 

파견을 받은 의사들이 검역소를 설치하고 검역권을 넘겨받았다. 1887년 이후 개항

장들은 여러 차례 콜레라를 경험했으므로 일본인 의사들은 규칙대로 행동하면서 

검역권과 방역권을 행사했다. 청일전쟁 기간 개항장에 일본 적십자사 병동이 설치

되었다16) 

한편 서울 제중원의 에비슨(Oliver R. Avison) 의사는 총리대신에게 즉시 방역과 

격리를 담당할 기구의 조직을 제안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마침내 7월 25일 

내부는 “호열랄병 소독 규정”(서울 주민 대상)과 “호열랄 예방과 소독 집행 규정”

(경무청 대상)을 발표했다. 26-27일에는 한국인, 일본인, 선교사 연합으로 두 개의 

피병원을 설치했다. 정부가 1895년 3월 위생국(衛生局 Sanitary Board) 사무를 세분

화한 후 첫 근대적 방역에 나서고, 경찰력으로 집행한 경우였다.17) 

그러나 정부는 이 문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문제는 의사와 방역 인력이 없었

다. 경찰은 치안 업무에 치중했고, 위생 업무는 손도 대지 못했다.18) 대신 유길준

은 제중원 원장인 에비슨 의사에게 1차적으로 상당한 돈과 포졸 20명을 주면서 환

자 치료, 격리와 방역 업무를 일임했다. 7월 24일 에비슨은 실(J. M. B. Sill) 공사의 

소개로 위생국 주사 남궁(南宮)을 만나 내부에서 20,000원으로 콜레라 병원을 설

립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19) 이틀 만에 서울 거주 일본인, 서양인 의

사로 콜레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위원장에 에비슨 의사, 부위원장에 코지오 의사, 

총무에 보구여관의 여의사 커틀러(Mary M. Cutler)가 선출되었다. 위원회는 문서, 

병원, 격리, 검역, 보급 등 5개 소위원회를 조직했다. 문서 소위원회는 방역 규칙을 

담은 방을 한글 5만 부와 한문 1,000부를 인쇄하여 배포하고 4대문에 붙였다. 이는 

몇 년 전 뉴욕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뉴욕 보건국이 발표한 규칙들과 동일했

16) “The Red Cross Society’s Hospital at Chemulpo,” Graphic (Dec. 8, 1894): 652. 
17)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한울아카데미, 1997), 143-145, 151-153.
18) 위의 책, 146. 방역과 위생이 필요한 곳은 군대였으나, 군대 내에도 전염병 규칙과 예방 규칙

은 가동되지 않았다. 콜레라가 지나간 후 11월 일본군 군의와 간호장을 초빙하여 군대 내에 

의무국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아관파천으로 1897년 러시아 군의가 오면서 일부 시행되었다.
19) O. R. Avison, “Cholera in Seoul,” Korean Repository 3 (September 1895):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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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격리소 설치는 정부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본공사관의 제안으

로 제물포와 평양에 격리소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평양에 거주하다가 7월 초에 서울로 피신한 마페트(Samuel A. Moffett) 

목사는 8월 중순 “사람들이 떠난 텅 빈 도시의 성벽 안팎에 시체들이 널린 채 햇

살을 받으며 썩어가고” 있었는 소식을 들었다. 청일전쟁에 이어 7-8월에 콜레라가 

창궐하자 평양 도성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도시가 되었다.20) 의주에서도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삭주에서는 한의사인 백 씨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고 

콜레라 유행 때 환자들을 돌보아 여러 생명을 구했고, 그것이 삭주교회를 성장시

켰다.21) 

2) 동대문 피병원: 에비슨과 제중원의 참여

정부는 에비슨에게 동대문 바깥 훈련원 부근 언덕(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자리) 

하도감의 오래된 큰 군인 막사를 제공했는데, 7월 27일 그 자리에 동부 피병원이 

설립되었다. 정부는 2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대부분을 고관들이 ‘먹는’ 바람에 소

규모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22) 북감리회 시병원의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의사는 상동으로 이주하기 전이라 정동에서 그대로 일했다. 피병원은 제중원에서 

훈련 중이던 소수의 의학생들과 여름휴가를 반납한 서울 주재 대부분의 선교사들

로 운영되었다.23) 1893년에 내한한 제중원의 에비슨 의사와 빈턴(C. C. Vinton) 의

사, 1895년 4월 첫 정규 간호원으로 부임한 제컵슨(Anna P. Jacobson) 간호원은 동

부 피병원에서 일했다. 미국성서공회 일본지부 루미스 총무에 의해 권서로 서울에 

파송된 피터즈(Alexander A. Pieters)와 북장로회의 홍문동교회 무어(Samuel F. 

Moore) 목사 등 서울 주재 선교사들이 일했다. 

피터즈는 에비슨 의사의 부탁으로 피병원에서 한 달 가량 일했다. 경찰이 운반

해 온 첫 환자 세 명을 간호하기 시작했다. 치료할 약은 없었다. 한국에 오기 전 

러시아에서 콜레라 환자들을 간호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기수에게 화로 차 주전

자, 숯불, 술 몇 병을 가져오게 하여 환자들의 탈수를 막았다. 8월 9일 루미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피터즈는 “서울에서만 콜레라로 매일 100명 정도가 죽어나가고” 

20) S. A. Moffett to F. F. Ellinwood, Aug. 21, 1895.
21) S. A. Moffett’s Annual Report, Oct. 1895.
22) William E. Griffis, A Modern Pioneer in Korea, The Life Story of Henry G. Appenzeller (New York: 

Revell, 1912), 197, 
23) S. A. Moffett to F. F. Ellinwood, Aug. 21, 1895. 여름 휴가 없이 콜레라 방역과 간호에 나선 

선교사들은 건강을 해쳤다. 특히 독신 여선교사 스트롱과 도티, 간호원 제컵슨이 허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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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했다.24) 무어 목사는 한 달 이상 주야로 간호사로 일한 피터즈의 활약

을 담은 편지를 루미스 총무 앞으로 발송했다.25) 콜레라가 지나가고 8월 말에 피

터즈는 성경 권서 일에 복귀했다.26)

피병원은 28일부터 환자를 받았는데 유행이 진정되어 폐쇄될 때까지 135명의 

환자를 수용했다. 서울에서 발생한 약 5,000명의 환자에 비해 소수에 불과했다. 정

부가 한성에 최초로 세운 이 피병원의 시설은 매우 보잘 것이 없었으므로, 에비슨

은 피하 저염 주사로 환자의 탈수를 막아 수십 명의 생명은 구했으나, 100명 이상

의 환자는 사망했다. 에비슨은 “의사와 간호원의 정성스러운 구호 노력에도 불구

하고 대다수 환자는 죽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27) 

3) 서대문 피병원: 언더우드와 새문안교회의 참여 

1894년 서대문 밖 옥천동(현 감리회신학대학 부근)에 설립된 사립 ‘언더우드 피

난처’를 1895년 7월에 서부 피병원으로 만들었다.28) 언더우드가 책임을 맡았다. 언

더우드는 약과 설비를 상하이와 요코하마에서 수입했으며, 살롤(페닌살리산실염)

을 구해서 처방했다. 또한 환자용 얼음, 포도주, 장뇌, 흥분제도 준비했다.29) 언더

우드 부인이 며칠 간 밤에 일했으나, 평양에 임명을 받고 서울에 있던 웰즈(James 

H. Wells)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았다. 이 서부 피병원에는 172명의 환자가 수용되

어 62명 사망자 외에 110명이 회복되었다.

간호원이나 환자와 시체 운구를 맡은 운반원 역할은 언더우드가 새문안교회에

서 동원한 남자 교인들이 맡았다. 그들은 훈련을 받은 후 서울 주변 마을에서 집 

주변 소독법과 응급처치법도 가르쳤다. 콜레라대 대원들은 “각자 적십자가 새겨진 

옷을 입었는데, 이 표지는 전 도시와 도시 주변에 구원과 사랑과 자비의 상징으로 

잘 알려졌다.”30) 그 대원에는 양반 청년도 있었다. 주민들은 “예수쟁이들은 무엇 

때문에 한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는가?”라며 기독교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

24) Loomis to Gilman, Sept. 4, 1895.
25) Loomis to Gilman, Aug. 21, 1895.
26) Annual Report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New York: ABS, 1896), 167.
27) Avison, “Cholera in Seoul,” 341.
28) O. R. Avison 저, 박형우 역, 󰡔Memoires of Life in Korea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청년의사, 2010), 237-238. 언더우드는 1891년 안식년 때 고인이 된 형을 기념하기 위

해서 ‘프레더릭 언더우드 피난처’(Frederic Underwood Shelter) 설립을 위한 모금을 했다. 
29) Lillias H. Underwood, Underwood of Korea (New York: Revell, 1916), 142-143. 
30) Ibid.,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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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정부는 콜레라 예방 규칙만 반포하고 환자 운송, 치료, 격리, 방역 업무 

일체를 제중원 의료진과 선교사들에게 일임했다. 따라서 4대문에서 과일이나 야채

가 유입되지 막는 일을 맡은 포졸들은 관례대로 통과시켜 콜레라 확산을 촉진했

다. 8월 초에 정점에 이른 콜레라는 9월 초에 수그러졌다. 그러나 콜레라로 인해 

서울에서만 수 천 명이 죽었다.

4) 제중원의 선교병원 전환과 개신교 선교 본격화

을미년 콜레라는 개신교에 다음 여섯 가지 영향을 주었다. 첫째, 1894년 에비슨

을 원장으로 선교병원으로 성격을 전환한 제중원은 을미년 콜레라 방역을 통해 그 

지위를 확고히 했다.31) 정부(왕실) 병원이던 제중원은 1894년 10월 북장로회가 재

정 책임을 지는 대신 인사권을 가지는 선교병원 체제로 전환되었다. 건물과 토지

는 정부 소유였으나 병원의 운영권을 북장로회 한국선교회에 넘긴 것이다. 제중원

을 놓고 경쟁하던 일본과 독일에 대한 미국의 승리였다. 제중원이 미국 북장로회 

소관이 되면서 에비슨은 고종 주치의 지위를 유지했고, 미국은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했다. 콜레라 환자 치료와 방역을 통해 개신교 선교사들은 정

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정부는 외무아문독판 김윤식 명의로 선

교사들의 의료 봉사에 대해 감사의 편지를 미국공사 실(J. Sill)에게 보냈다.32) 고종

은 에비슨 원장에게 하사한 족자(등록문화재 656호)에는 “投良劑堯帝時巫咸”(투

량제요제시무함)이라고 썼다. “좋은 약을 주는 것이 요나라 황제 때의 무함이다”

라고 하여 서양 의학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그 공을 치하했다. 을미 콜레라 이후 

북미 개신교 선교사들은 양대인(洋大人)으로서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고 선교 활동

에서 상당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둘째, 동대문과 서대문 밖에 피병원은 '예수 병원'으로 알려졌고, 그곳에 가면 생

명을 구할 수 있다는 방이 붙으면서, ‘예수교’와 ‘예수쟁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이 바뀌었다. “1886년과 1894년의 콜레라 환자 대상의 선교 사역으로 반외국인 편

견을 적지 않게 깨뜨렸다.” 이전까지는 전염병 환자를 두려워하여 서소문과 광희

문 밖에 버리고 돌보지 않았으나, 피병원에서 선교사들과 한국인 콜레라대가 환자

31) 1894년 제중원이 선교병원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옥성득, “A Genealogy of Chejungwŏn, 
the First Modern Hospital in Korea, 1885-1904: Searching for Its Identity between the 
Governments and the Missions” in 연세대의학사연구소 편, 󰡔동아시아 선교병원의 역사󰡕
(Seoul: 역사공간, 2015), 313-384을 참고하라.  

32) Allen D. Clark, 󰡔에비슨 전기󰡕 (연세대출판부, 1979), 250; Ikchai Lee, “Faith Cast Out Fear 
in Cholera Times,” Korea Mission Field (Oct. 1932):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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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돌보자 칭송을 받았다. 의료진이나 시설이 빈약했으므로 완치율이 낮았지만, 

언더우드 부인의 말대로 “만일 의료적 관점이 아니라면 도덕적 영적 관점에서는 

위대한 성공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친구를 잃은 경우에도 말과 행

동으로 매우 진지하게 감사를 표했습니다.”33) 선교사들의 교육으로 기독교인 중에

는 사망자가 거의 나오지 않은 것도 일반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셋째, 현세 기복주의 신앙과 피안주의 신앙의 성장이다. 특히 전쟁과 전염병 기

간에는 고난과 불안의 현세를 떠나 사후 천당을 바라는 신앙이 성장했다. 1895-97

년 한국 교인들이 가장 즐겨 부른 찬송은 한국인이 작사한 찬송들로 당시 한국인

의 영성을 보여준다. 󰡔찬양가󰡕 제93장은 “1. 어렵고 어려우나 우리 주가 구하네. 

옷과 밥을 주시고 좋은 것을 다주네. [후렴] 어렵고 어려우나 우리 주가 구하네.”였

다. 또한 110장은 사후에 괴로움과 죽음이 없는 장생불로의 천당에 들어가려는 염

원을 표현했다. “하늘엔 곤찬코 장생불로, 신체가 쾌하여 장생불로, 괴롭고 힘들어 

세상사람 짐 졌네, 하늘에 즐거워 장생불로.”34) 

넷째, 정감록 신앙과 개신교 종말론이 만나면서 개신교가 정감록의 예언 성취라

는 해석이 등장했다. 위생 교육을 받은 예수교인들 가운데 콜레라 환자가 적게 나

오고, 콜레라 대원의 붉은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고, 선교 피병원이 피난처가 

되면서, 정감록(鄭鑑錄) 신봉자 중에 십승지지를 십(十)자가가 승리한 땅, 궁궁을

을(弓弓乙乙)을 한문 신약전서의 첫 단어인 아브라함(亞白拉罕)의 첫 글자인 아

(亞) 안에 있는 십(十)자가의 외형이므로 궁궁을을을 구원의 길인 십자가라고 파자 

해석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35) 곧 국가 위기 상황에서 예수교가 민중의 희

망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다섯째, 콜레라로 교인들이 사망하면서, 교회는 고아나 과부에 대한 생계 대책

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평양 장대현교회는 부모와 형제를 잃은 한 고아를 키우는 

외할머니를 도왔다.36) 황해도에서도 사역하던 가정에서 가족이 콜레라로 사망하

고 남은 12세 소녀와 80세 할머니가 1899년 평양 장대현교회로 오자 이들에게 세

33) Lillias H. Underwood, “Personal Annual Report for 1895.”  
34) H. G. Underwood, 󰡔찬양가󰡕 (橫濱: 橫濱製紙分社, 1894), “93 어렵고 어려우나”; “110 하늘엔 

곤찬코 장생불로.”
35) 이승륜, “아 버금 아 속이 십가가 됨,” 󰡔그리스도신문󰡕, 1906년 3월 21일. 이승륜은 러일

전쟁 후에 이 글을 썼지만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고 했으므로, 청일전쟁 기간에 개종했음을 

알 수 있다. 정감록에 파자 해석과 개종에 대해서는 옥성득, 󰡔한국기독교형성사󰡕 (새물결플러

스, 2020), 232-240을 참고하라.  
36) S. A. Moffett, “Report of the Pyeng Yang Station, Oct.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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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주고 도왔다.37)    

여섯째, 콜레라 방역에 참여한 새문안교회 교인들은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자 이

를 제2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바쳐서 예배당을 완공할 수 있었다. 새문안교회는 정

동 언더우드의 작은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교인이 늘면서 세 차례

나 개축하여 ㄱ자로 만들어 남녀유별로 예배를 드렸으나, 1894년부터 교인이 늘어

나자 새로운 예배처소가 필요했다. 교인들은 교사, 목수, 상인, 농부, 포졸, 통역인 

등 다양한 도시의 중하층에서 중상층에 이르는 지식인들로 대개 가난했다. 한 달 

수입은 4달러(8엔)에 미치지 못했다. 12칸 기와집을 지으려면 1,000달러(2,000엔)가 

필요했다. 7월 말에 콜레라가 발생했으나, 9월에 공사를 시작했다. 9월 9일 편지에

서 기퍼드는 새문안교회 건축을 시작했는데, 한옥으로 모든 교인이 건축 노동에 

참여하여 건축비를 절약하고 있으며, 본인도 직접 며칠 간 공사장에서 노동하고 

양반들도 노동에 참여했다고 발혔다. 9월 초에 160엔을 헌금했다.38) 북장로회는 

1891년에 네비어스 정책을 채택했고, 예배당 자급 원칙을 세운 터였다. 1894-95년

에 소래교회(W. Mackenzie 담임)가 자급으로 건축을 했기에, 언더우드는 자급을 

강조했다. 이춘호와 홍 집사는 자급 원리로 건축을 추진했다. 콜레라가 지나간 후 

정부는 한국인 콜레라 적십자 대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 새문안 교인들은 이때 

중단된 예배당 건축을 위해 받은 임금을 연보했다. 그 연보액은 전체 건축비의 약 

20% 정도에 해당했다.39) 

   

3. 1899년, 1902년, 1905년 콜레라 유행과 개신교의 확산

1899년 콜레라, 1902년 역병의 해 콜레라, 그리고 1904-05년 러일전쟁 당시 발생

한 콜레라와 관련된 개신교계의 대응과 그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자. 이 기간에 한

국에서는 세균론이 일반에게 보급되고 정부의 위생과 격리 방역 사업이 진행되었

지만, 대기근과 천연두와 구제역이 동시에 유행하고 러일전쟁까지 겹치면서 말세 

의식이 팽배했다. 개신교는 이런 묵시론적 대위기 상황에서 세균론으로 귀신론을 

극복하고, 콜레라 적십자대로 방역에 나섰으며, 위기 기간에 신자들의 영성을 고

양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다. 

37) S. A. Moffett, “Evangelistic Report, Oct. 1899.”
38) Daniel Gifford to F. F. Ellinwood, Sept. 9, 1895.
39) 일부 교회사가들이 임금으로 건축비를 거의 충당한 것처럼 묘사하나 사실이 아니다. 건축비

의 55-60%는 남녀 교인들의 노력 봉사와 연보로 충당했고, 약 25%(토지와 지붕 기와)는 선교

사들이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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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99년 콜레라와 정부의 대책과 세균론의 확산

만주와 대만과 일본에서 ‘흑사병’이 유행하자 한국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5월에 피병원 설립 규칙을 병원 세칙에 포함시켰다. 민가에서 떨어진 곳에 피병원

을 설립하여 전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감옥서에서도 별도의 피병 

간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40) 독립신문은 서울의 악취를 비판하는 외국인의 말을 

빌려서, 길가에 인분과 오줌이 쌓인 것, 길가에 돼지 집 짓고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개천에 오물이 넘쳐 악취 나는 것, 대문 밖에 소를 매어 악취 나는 것이 “모두 

사람의 위생에 크게 해가 되고 또한 전염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고 주장했다.41) 

8월 29일 내부는 전염병 예방 규칙을 발표했는데, 그 1조는 전염병을 콜레라(虎列

熱), 장티푸스(腸窒扶私), 이질(赤痢), 디프테리아(實布垤利亞), 발진티푸스(發疹窒

扶私), 천연두(痘瘡) 등 6종으로 정했다.42) 제7조는 “관리는 전염병 있는 집에 그 

병 이름을 써서 문에 부쳐 다른 사람의 교통을 끊게 할 일”로 하여 자가 격리를 

일단 시행했다. 

9월 4일 독립신문은 내부에서 반포한 “호열자(괴질) 예방 규칙”을 게재했다. 1조

-14조의 주 내용은 자가 격리, 환자 물건과 배설물의 소독, 환자와 접촉 금지, 끓인 

물 먹기, 피병원 치료, 위생관리와 경찰관리에 의한 통제, 그리고 14조에서 유행이 

심할 경우 극장이나 예배를 금한 것이었다. “제14조 병이 있는 때에는 지방관이 

극장劇場과 새제賽祭하는 인민의 모임을 금하고, 호열자 유행하는 기미가 있거든 

지방관이 내부에 보하고 유행하는 지방에 교통을 끊되 관리의 겸찰 교통은 허할 

일.43) 이는 대한제국이 극장이나 새제(굿이나 제사나 예배)와 같이 많은 사람이 모

이는 종교적 집회를 금한다는 첫 규칙이었다. 그러나 이 규칙을 적용하여 예배나 

굿을 금지한 경우를 보도한 자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885년 코흐에 의해 발견된 콜레라균에 대한 세균론은 1896년 독립신문 발간과 

더불어 한국에 공론화되고 보급되었으며, 1899년 황성신문도 이를 보급하면서 일

40) “병원 셰칙,” 󰡔독립신문󰡕, 1899년 5월 13일.
41) “정결 위,” 󰡔독립신문󰡕, 1899년 8월 7일. 
42) “전염병 예방 규칙,” 󰡔독립신문󰡕, 1899년 9월 1일. 
43) “호열자(괴질) 예방 규칙,” 󰡔독립신문󰡕, 1899년 9월 4일. “第十四條 前條事件이 有 境遇에 

地方長官이 劇場과 賽祭 等 人民의 羣集을 禁止할 事. 虎列刺流行 時에 市街村落에 

蔓延 兆候가 顯著야 他部分에 傳染을 遮斷이 合當으로 見認얏거든 地方官이 內

部에 稟議야 流行 地方에 交通을 絶케 할 事,” (“虎列刺預防規則,” 󰡔皇城新聞󰡕, 189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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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되었다. 독립신문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박테리아가 괴질(콜레라), 열병, 

학질, 이질 등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우물이나 개천 등을 깨끗이 하고 물은 반드시 

끓여서 먹도록 계몽했다.44) 이어서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칼이니 침 등을 물에 끓

이고 소독하지 않은 채 사용하므로 ‘박테리아(독물)’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고 지적했다.45) 황성신문은 1899년 1월부터 아일랜드 더블린의 박테리아연구소를 

소개하고 세균학의 발전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했다.46) 1899년 9월의 내부 훈령 

“虎列刺預防規則”에서도 “抑其本病의 病毒은 一種 細菌이 爲主야 患者의 吐瀉

物中에 含 故로 本病의 蔓延을 預防은 吐瀉物과 及汚染 物에 消毒法을 

遺漏치 勿지니”라고 하여 ‘세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47) 이후 용어 세균이나 

박테리아는 지상에 자주 등장하면서 일반화되었다. 황성신문은 일본에서 죽은 쥐

를 해부한 결과 쥐 안에 ‘병균’이 사는 것을 발견하고, 매개인 쥐잡기에 들어간 것

도 보도했다.48) 

2) 1902년 콜레라와 종말 의식과 격리 방역 

1900-02년 중부지방에 3년 간 비가 오지 않아 대기근이 덮쳤다. 정부의 재정은 

바닥이 났다. 정감록이 유행했다. 1902년은 고종 만 50세 생신과 등극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그러나 가을에 계획한 축하연이 시작되기 전에 콜레라가 유행하

면서 기념식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결국 국고를 낭비하며 여러 기념행사를 했다.49) 

윤치호는 1902년 9월 7일자 일기에서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거의 잊어버릴 지

경이다. 콜레라는 원산의 말할 수 없는 오물, 이름 없는 악취와 지독한 날씨 때문

에 노동 현장을 강타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서 11월 22일자 일기에  “모든 

한국인들이 이 해가 현 왕조의 마지막 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적었다.50) 콜

레라가 유행하고 기근이 들자 하와이 이민 붐이 일어났고, 화전민과 각설이와 화

44) “일긔가 차차 더워 오기에,” 󰡔독립신문󰡕, 1896년 5월 19일.
45) “못된 의원이란 거슨 민간에 큰 화라,” 󰡔독립신문󰡕, 1896년 12월 1일.
46) “學資補助,” 󰡔皇城新聞󰡕, 1899년 1월 13일.
47) “內部令第二十號,” 󰡔皇城新聞󰡕, 1899년 9월 16일.
48) “流行病과 家鼠,” 󰡔皇城新聞󰡕, 1899년 12월 6일.
49) 즉위 40주년 기념식 공식 명칭은 ‘어극40년칭경예식(御極四十年稱慶禮式)’으로 10월에 각국 

사절이 참석한 국제 행사로 치르려고 했으나 콜레라로 연기되어 12월 3일 경운궁 중화전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비도 공무원 1770명으로부터 3만원을 모금하여 

1903년 9월 현 세종로에 ‘기념비전(紀念碑殿)’을 세웠다. 
50) 󰡔윤치호 일기󰡕, 1902년 9월 7일,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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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늘었다. 구제역도 발생하여 서울에서는 쌀과 땔감을 운반할 황소가 없었다. 

1899년부터 유행하던 천연두도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역병의 해’ 1902

년이었다. 한국의 전염병 유행은 미국의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에 연이어 보도되었다.51) 동아시아의 콜레라와 천연두는 세계적 팬데믹과 연결되

어 있었으므로 미국의학협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1902년 6월 26일 중국 항구에서 오는 기선에 대한 격리가 시작되었다.52) 7월 23

일 정부는 콜레라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동 미국영사관 샌즈 저택에서 방역

국(防疫局) 제1회를 개최하고 검역과 예방법에 대하여 각국 의사 위원들이 다음과 

같이 의결했다. “1. 의주 성내에서 콜레라 환자가 이미 8명이란 공전이 달하였은즉 

금후 각지에서 동병의 罹환자의 보고에는 전신료를 不收할 사로 통신원에 조회할 

것 2. 평양에 검역소를 설치하고 해지에 재류한 각국 의사로 검역소 사무를 담임

케 할 것 3. 예방과 검역에 관한 경비지출을 정부에 청구할 것.”53) 시베리아 블라

디보스토크에 콜레라가 창궐하고 7월 25일 전후 성진(城津) 항에서 매일 3-400명

이 죽었다. 7월 27일에는 서울에서 도로와 하수구에 오염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하

고 통신원 문전에서 소독법을 예시했다. 8월 5일에는 일본에서 오는 기선과 랴오

뚱에서 오는 기선에 대한 격리 조치가 시행되었고, 제물포항의 검역이 강화되었다. 

또 정부의학교에서는 1902년 󰡔虎列剌病豫防主意書󰡕를 발행했다. 그러나 재정 고

갈로 정부의 조치는 역부족이었다. 위생국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중단되었다.54) 콜

레라 유행은 대한제국의 와해를 가속화시켰다. 서울에서만 9월에 매일 50-250명이 

사망했다.55) 

3) 각국 공사관의 피해와 반응

앨런 미국 공사는 한국 근대 외교사 연표에서 1902년 9월 20일자에 “콜레라 유

행”의 제목 아래 서울에 콜레라 창궐이 극도에 달하였으며, 러시아 통역관이 20일 

공사관에서 사망했고, 오스트리아 기사 바우엘(Bauel)이 26일에, 사망했으며, 일본

공사관의 오토리(大鳥)도 감염되었으나 회복되었다”고 적었다.56) 그날 일본공사 

51) “Public Health: Smallpox,” JAMA (May 1899): 1012, 1072; JAMA (April 14, 1900): 958; JAMA 
(Aug. 11, 1900): 395; JAMA (Feb. 23, 1901); 536; JAMA (April 1901): 1082.  

52) H. N. Allen, “Chronological Index,” Korea Fact and Fancy, 226.
53) “이날 콜레라를 豫防하기 위하여,” 󰡔皇城新聞󰡕, 1902년 7월 23일.
54) “Editorial Comment,” Korea Review (Sept. 1902): 407.
55) “The Public Service: Cholera,” JAMA (Nov. 1, 1902): 1150; “Editorial Comment,” Korea Review 

(Sept. 1902): 406-407; “News Calendar,” Korea Review (Sept. 19020: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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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林權助)는 외부에 주한 외교단의 결의서를 전달했는데 그 내용은, 의사 뿔

덕, 분쉬(Richard M. Wunsch), 월너, 프트로늬, 에비슨 등 5인으로 임시위생원(臨時

衛生院) 조직하여 정부에서 일화 50,000엔을 지급하며 위생원 사무는 브라운, 샌

즈, 가등증웅으로 하여금 감독케 한다는 것이었다. 

4) 개신교에 미친 영향 

1902년 콜레라가 개신교에 미친 영향은 크게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폐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주민들은 각자도생을 위해 여러 회를 조

직하거나 가입했다. 독립협회 해산 후에 황국협회가 힘을 얻었으며, 천도교로 개

칭한 동학의 교도 중에서 친일적인 유신회가 분기해 나갔다. 지방에서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쌀 신자’들이 천주교, 개신교, 혹은 러시아정교에 가입했

다. 제주민란(1900) 이후 지방 정부에 대항하는 교폐(敎弊)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했는데, 1902년 황해도의 해서교안은 구제역으로 죽은 소가 발단이 된 천주교인과 

개신교인 간의 갈등이었다. 이후 선교사의 치외법권에 자세(藉勢)하여 가짜 교회

를 조직하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주민들에게 돈을 착취하는 정치꾼들이 등장했다. 

일부 교회가 정치 단체나 이익 집단화되었다.  

둘째, 정치화되는 교회를 비정치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은 부흥 운동을 일으켰

다. 1903년 원산 부흥을 일으킨 하디(Robert Hardie) 목사는 정치화되는 교인들로 

선교가 실패하자 자신의 무능을 회개하고 부흥 운동을 전개하며, 교회 마당에 십

자기 게양을 금지했다. 부흥 운동을 통해 비록 선교사들의 의도대로만 되지 않았

지만, 선교사들의 정교 분리와 교회의 비정치화 작업은 1910년까지 지속되었다. 

셋째, 콜레라를 겪은 신자들은 체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서울 정동 보

구여관 원장 에스더박(Esther K. Pak)의 연례보고서를 보자.

작년은 우리 모두가 특히 힘든 한 해였는데, 콜레라 전염병 때문이다. 사람

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대

문에 고양이 그림을 붙여서 자기 집으로 악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기

를 원했다. 콜레라는 ‘쥐 병’으로 알려졌는데, 고양이가 쥐보다 더 강한 동물

이자 천적이라서 그 그림이 병을 멀리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독교인처럼 고대하는 밝은 미래가 그들에게 없

기 때문이다. 그들 중 매우 많은 자들이 일말의 희망도 없이 죽은 것은 슬픈 

56) H. N. Allen, “Chronological Index,” Korea Fact and Fancy,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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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병으로 쓰러진 일부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죽는 것은 

매우 좋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순간에도 

함께 했음을 알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인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57)

박에스더 의사의 근대의학과 세균론이 민간신앙의 귀신론과 고양이 부적을 이

긴 경우였다. 동시에 콜레라로 죽은 신자들도 믿음 속에 평안히 죽은 것도 전염병 

앞에 보인 비신자의 두려움과 신자의 평안을 대조해 주었다. 평양의 노블(W. 

Noble) 목사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공식적 보고라 한국인 교인들의 신앙과 영

웅적 행동을 강조했다. 

콜레라가 8월과 9월에 전국을 휩쓸었으며, 우리의 좋은 사람들이 운명했다. 

감염된 질병에 대해 그들이 보여준 영웅적 행동은 비기독교인 공동체에 만연

한 두려움과 강한 대조를 이루었다. 자주 우리 교인들은 죽을 때 그 입술에 

기도가 있거나 권면의 말이 있었다. 콜레라 유행 기간 우리 사역은 일부 지역

에서 중단되었다. 마을마다 주민들은 전염병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타지

인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다.58)    

노블 부인은 콜레라를 겪은 한국 교인들의 간증을 미국 선교잡지에 소개했다.  

1. 이전에 우리는 귀신이 사람들에게 노해서 벌로써 콜레라 역병을 보냈다고 

믿었다. 그러나 올해 의사 설교자들은 물 속에 들어가는 작은 벌레들이 우

리 몸에 들어와서 몸을 망친다고 가르쳐 주었다. 벌레들은 우리 영혼에 아

무런 힘도 미치지 못한다.

2. 우리 중에 돌아다니는 사탄을 콜레라 세균보다 더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나는 콜레라 기간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했듯이 죄로부터 도피하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3. 내가 콜레라에서 회복되자마자 내 남편은 콜레라에 걸려서 죽었다. 우리 

집은 적막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보존해 주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

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59)    

57) Fifth Annual Report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held at Seoul 
May 1903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3): 14. 

58) “Korea,” Annual Report of the Missionary Society of the MEC (New York: MEC, 1903), 361.
59) Mattie W. Noble, “After the Cholera-Native Testimonies in a Korean Prayer Meeting,” 

World-Wide Missions (Jan. 19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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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위의 간증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의 원인에 대해 전통적인 귀

신론을 극복하고 근대적인 세균론을 수용했다.60) 콜레라의 유행은 샤머니즘의 귀

신론에 대항하는 기독교의 세균론을 전파하는 기회였다. 의학과 성령론이 협력하

여 귀신이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킨다는 무교의 귀신론과 힘 대결을 벌여서 승

리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무당이나 판수를 불러서 병마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질병과 달리 전염병 앞에서는 무당도 속수무책이었다. 콜레라는 쥐 

귀신이 일으킨다고 믿고 대문에 고양이 부적을 붙이는 게 전부였다.61) 1902-03년

에 개신교회는 귀신 병마론을 극복했다. 동시에 전염병에 잘 걸리지 않지만, 병에 

걸려도 의료 선교사의 돌봄을 받고 위로를 얻는 모습은 교회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성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축귀 의식도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은사지

속론과 은사중지론은 192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1914-1942년 세브란스병원의 첫 

정신과 의사로 사역한 호주장로회의 맥라렌(Charles I. McLaren) 의사는 은사지속

론을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지만, 모든 질병이 영육 상관관계 속에 있으며 (과학과 

종교의 조화) 정신병은 궁극적으로 신앙의 부족 문제(종교의 최종성)라고 보았다.62) 

그의 견해처럼 대다수 한국 기독교인들은 귀신들림 현상을 단순한 정신병의 문제

로 보지 않고 영적인 문제로 보았다. 곧 질병 원인론에서 세균론으로 귀신론을 배

격했으나, 동시에 귀신들림이나 정신병을 영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도 유지했다.

5) 1904-05년 콜레라 유행과 평양 적십자대 운영

아래 [사진 1]에서 보듯이 러일전쟁 기간에 평양에서 북장로회 목사 마페트와 

북감리회 기홀병원 의사 폴웰(Douglas E. Follwell), 일본인들, 한국인들로 ‘구세군’

을 조직했다. 한국 최초의 적십자단이었다. 이들은 전쟁으로 부상 당한 일본군이

나 한국인들을 치료하고 구호했다. 

한편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온 웰즈 의사는 [사진 2]처럼 콜레라

60) Margaret Edmunds 역, 󰡔간호교과서󰡕(서울, 감리교인쇄소, 1908)에서는 박테리아를 미균으로 

번역했다. 
61) V. F. Penrose, “Medical Missions as a Factor in World Evangelism,”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Sept. 1906): 686. 1902년에 770명의 개신교 의료 선교사가 활동 중이었다. 1894-1906년
에 세계 개신교 의료 선교사는 120% 증가했다. 의료 선교는 무지와 미신을 파괴하는 기독교 

복음의 전위대 역할을 인정받았다.
62) Edmond W. New, A Doctor in Korea, The Story of Charles McLaren, M. D. (Sydney: Australian 

Presbyterian Board of Missions, 195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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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Cholera Corps)를 조직하고, 모자에 적십자 기장과 팔에 태극기와 적십자를 단 

유니폼을 입은 한국인 대원들에게 방역과 환자 우송을 맡겼다. 이는 그가 10년 전 

서울 서대문 피병원에서 새문안교회 교인들로 적십자 표식을 단 콜레라대를 운영

한 경험을 살린 것이었다. 제복을 입고 우산을 든 대원들이 소독, 방역 교육, 환자 

우송 등을 담당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이후 콜레라 유행 때 보여준 웰즈 의사 

등의 방역 활동이 평양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성장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사진 1] 평양 적십자 콜레라대, 190563)

Ⅱ. 일제의 경찰위생과 개신교 민족주의의 성장과 박해

 

1. 통감부의 서울 위생 통제를 통한 문명론, 1905-10

일본의 한국, 대만, 중국 진출에서 문명과 과학의 옷을 입고 침투한 것이 의사들

의 동인회(同仁會)였다. 동인회가 내세운 일본이 누리는 의료 혜택을 한국도 누리

게 해야 한다는 “一視同仁의 大主義”는 러일전쟁을 정당화했고 한국의 식민지화

를 지지했다.64) 1904년 2월 러일전쟁 직전 한국에 진출한 동인회 의사들은 경부선

과 경의선 철도 건설을 지원했다. 철도병원으로 평양동인의원(1906년 12월)과 대

63) Edgar A. Forbes, “American Healing Around the World,” World’s Work (Dec. 1907): 9639.
64) 박윤재,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서울, 혜안, 2005),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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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인의원(1907년 2월)을 설립했다. 동인회 병원은 도시의 위생 행정을 주도하고 

의학교육을 실시하면서 각 도의 수도에 진출하고자 했다.

또한 러일전쟁 기간 일본은 경찰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경무고문을 파견한 후, 

1905년 7월 콜레라 유행 시점에 위생경찰을 강화한 후, 통감부가 설치된 후 1906

년 1월부터 경무국에서 위생 일체를 관할하면서 점차 전국적 행정 체계를 구축했

다. 동인회의 경찰의사는 일본인을 우선 진료했으나, 1907년부터 한국인도 진료했

다. 동인회는 대한제국의 광제원을 장악하고 한의사들을 면직시켰으며, 결국 광제

원, 의학교, 적십자병원을 폐지하고, 대신 1906년 10월 대한의원(원장 사토 스스무 

佐藤進)을 설립하고 경찰 위생을 강화했다. 이후 자혜의원 설립으로 군인 의사들

이 대거 임명되면서, 군대와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식민지 의료 체계가 성립했다.

1907년 9-10월과 1909년 여름 전국에 콜레라가 유행했다. 통감부는 항일 의병을 

탄압하듯이, 위생 경찰과 군의를 동원해 군사적 방역과 통제 정책을 펼쳤다. 방역

지침은 소독, 불량한 우물의 폐쇄, 불결한 군집 밀거 지역 거주자의 강제 이동, 불

결한 음식 팜내 금지 등을 명령했다.65) 평양의 경우 여단장의 지휘 아래 계엄령이 

반포되고 군인들이 도시를 통제했다.  

1907년 서울 콜레라에 대한 보구여관 보고서를 보자. “비록 사실인지는 모르겠

지만 약국이나 진료소에 가는 것이 눈에 띈 모든 자들이 일본인에 의해 강제로 

격리병원에 끌려갔거나 아니면 매우 병약한 자를 모래에 묻고 등유를 뿌려 산 채

로 태웠다는 소문이 들렸다.”66) 1909년 콜레라에 대한 동대문진료소의 언즈버거 

의사의 보고는 다음과 같았다. 

일본인은 콜레라를 박멸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콜레라 관리소

가 설치되었다. 모든 우물이 폐쇄되어 사람들은 급수시설의 물을 사용할 수밖

에 없었다. 만약 약국이나 진료소에 들어가는 한국인을 봤다면, 그의 집까지 

뒤쫓아 가서 만약 어떤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면 그 환자는 콜레라 관리소로 

이송되었다. 매장을 위해 사망자를 데려갈 때 친구들이 뒤따르는 일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덤에 이름이 표시되어 있어 친구들은 지금 자유롭

게 언덕에 가서 매장된 사망자를 찾는다.67)

65) 󰡔明治四十年 韓國防疫 記事󰡕 (한국통감부, 1908), 8-9.
66) Report Read at the Tenth Annual Session of the Korea Woman’s Conference the MEC, held at Seoul, March 

11-18, 1908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8), 60. 
67) “Korean Mosaic: Gathered from Many Sources,” Woman’s Missionary Friends (Sept. 191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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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자 의료 선교사들의 보고는 일제의 경찰 위생과 군사적 방역에 대한 한

국인들의 불만과 불안을 잘 보여 준다. 개신교 의료 선교는 일제 통감부의 강력한 

의료 식민 정책에 의해 방역과 의료 사업의 주도권 경쟁에서 2선으로 물러나고, 

대한제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걷게 된다. 한편 통감부

는 1907년 콜레라 방역 후에 경찰과 군대 중심의 방역 대신 민간인 청소 기관인 

한성위생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분뇨를 처리하고 일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한국

인의 민심을 얻도록 노력했다.68)

2. 만주 흑사병과 일제의 경찰 위생을 통한 서북 기독교 통제, 1910-13

총독부는 1910년 10월에 경무총감부 총장에게 방역과 위생 업무 전반을 관할하

도록 맡겼다. 경찰 위생 체계가 확립되었다. 1912년에는 해양 검역까지 경무총감

부에게 이관되었다. 단속과 통제 위주의 위생 행정이 경찰에 의해 집행되었다. 이

를 가속화시킨 사건이 1910년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맹위를 떨친 만주 흑사병의 

유행이었다.  

14세기 흑사병으로 2,500만 명이 죽은 이후 가장 강력한 폐렴 흑사병이 1910년 

10월부터 1911년 3월까지 만주에서 발생하여 약 43,942명이 죽었다.69) 중국 정부

는 신종 폐렴 페스트에 무방비 상태였다.70) 1911년 한 도시에서만 매일 180여 명

이 죽었다. 케임브리지 출신 의학자 오연덕(吳連德)은 페스트가 기침, 재채기, 대화

할 때 공기 속에 흩어져 있는 병원체로 감염되는 폐 페스트이며, 그 매개체도 쥐나 

쥐벼룩이 아니라, 산속 바위틈이나 평지에 굴을 파고 사는 만주 마르모트라고 주

장했다. 그 가죽이 피혁 시장에서 인기를 끌자 마르모트 사냥이 이어졌고, 이 과정

에서 악성 페스트가 사냥꾼을 통해 전파되었다. 

만주 당국은 방역처를 설치하고 임시 소독소를 운영했다. 환자들을 전염병 병원

에 데리고 왔으나 모두 시체로 병실에서 나갔다. 시체들은 헛간에 언 채로 쌓여 

나갔다. 1910년 10월에 발생해 11월에 하얼빈으로 번진 후, 하얼빈-봉천 철도 노선

68) 대한제국, “漢城衛生會 規約,” 󰡔官報󰡕, 1907년 12월 23일.
69) Eli Shernin, “Richard Strong Person and the Manchurian Epidemic of Pneumonic Plague, 

1910-1911,” Journal of Medicine and Applied Science 44 (1989): 296. 스트롱 의사는 미국적십자사 

파송으로 만주 심양 에 도착하여 흑사병 병원을 설치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병을 조사했다. 
70) 오연덕은 1921년 만주 흑사병으로 60,000명이 죽었으며, 이때 경험을 살려 1921년 초 만주와 

산동반도에서 발생한 유사한 팬데믹 방역과 치료 때에는 9,000명만 사망했다고 정리했다. 그
러나 하르빈의 경우 1911년에는 9,000명, 1921년에는 3,125명이 사망했다. (Wu Lein Teh, 
“Plague in the Orient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anchurian Outbreak,”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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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걷잡을 수 없이 퍼졌으며, 철도역 인근 마을로 확산되었다. 하얼빈시에 

6,721명, 주변 여러 도시와 읍에 약 2만 명이 사망했고, 장춘에 3,253명, 봉천에 

2,541명이 사망했다. 12월 중순부터 환자가 급증하여 2월 말에 급감했다. 1월에는 

하루 최고 1000명 이상이 발병하는 날도 6일이나 되었다. 만주에서 전염병은 늘 

겨울에 발생했는데, 이는 추운 지방이라 겨울에 실내 생활만 하면서 비위생적인 

좁은 공간에 모여 지냈기 때문이었다. 서간도나 북간도 지역에는 한국인도 많이 

이주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없지 않았으나, 아직 철도가 부설되지 않았고 한 겨

울이라 이동이 적어 피해는 적었다. 

만주 흑사병 때 미국 적십자사의 퍼슨(Richard S. Person)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은 방독 마스크, 마스크와 유리 안경이 들어간 얼굴 전체를 덮는 투구 형 방독면을 

사용했다.71) 중국인들 의료진도 실험을 거친 후 카볼릭 산(Cabolic acid)에 적신 면

이나 린트(lint) 패드를 한 마스크를 사용했다. 오늘날 N95 마스크가 이때 처음 사

용되었다. 그러나 치료제나 백신은 만들지 못했다. 폐렴 페스트에 걸린 자들은 모

두 사망했다. 격리와 방역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 환자들은 격리 병동에 잠시 

수용되었으나 넘치는 시체로 인해 창고에 언 채로 쌓아 두어야 했다. 날씨가 풀리

기 전에 일부 시체는 태웠으나, 대개 관에 넣어 깊은 땅 속에 집단 매장했다. 

만리장성을 넘느냐, 압록강을 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다행히 북경이나 

서울로 확산되지 않았다. 압록강-두만강 경계를 철저히 방어한 결과 페스트가 한

반도로 넘어오지는 않았다. 큰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

고 늘 정치와 연결된다. 만주 흑사병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주 흑사병으로 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1910년만 해도 

만주에서는 세균론이 계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주 정부는 환자의 기침을 

통한 공기 전파와 면역이 약한 노약자들이 걸리는 것으로 소책자를 발행하고, 침

술과 웅담과 어린아이의 소변을 먹고 면역력을 강화하면 예방 치료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마르모트 사냥과 판매를 금하고 감염자 시신을 장례 없이 바로 

소각하면서 페스트가 잡혀나갔다. 둘째, 일본의 위생 정치의 승리로 선전되면서 

조선식민지 통치를 더 정당화시켰다. 한국인은 이 선전에 대항할 다른 담화를 만

들 수 없었다. 즉 1910년 10월에 제도화되기 시작한 총독부의 경찰 위생 정책과 

71) Burton J. Hendrick, “Fighting the ‘Black Death in Manchuria,” World’s Work (Feb. 1913): 221; 
Mark Wilson, “The Untold Origin Story of the N95 Mask,” Fast Company (March 24, 2020) 
https://www.fastcompany.com/90479846/the-untold-origin-story-of-the-n95-mask accessed on 
Oct.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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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가 자리 잡는 계가기 되면서, 경찰의 한국인 통제, 감시, 격리가 한국인에게 

부과되었다. 셋째,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던 한인들은 흑사병 공포에 시달렸

다. 이후 1920-21년 만주 하얼빈에서 흑사병이 재발하여 3,125명이 사망했고 그해 

만주에서 9,300명이 죽었다. 콜레라도 1919, 1926, 1932년에 크게 유행하여 사람들

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넷째, 총독부의 경찰 위생 담론이 조선 통치를 정당화할 때, 

한국인은 대항 담론을 만들지 못하고 일본의 문명론에 압도당했다. 전염병 통제에 

이어 총독부는 민족주의의 온상인 서북 기독교 통제에 들어가 105인 사건을 조작

하고 교회 핍박에 들어갔다. 선교사들과 개신교회는 총독살해음모사건과 조사 과

정에서 자행된 고문의 진상을 해외에 알리고 국제 여론을 일으켜 일본 식민 통치

의 실상을 폭로했다. 

다섯째,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투옥, 고문, 실형을 당한 선천의 신성중학교의 

기독교인 학생들을 비롯한 서북 지역의 청년과 기독교인들은 1913년에 모두 석방

되었는데, 이들은 이후 6년 간 민족 운동을 전개하고, 1919년 삼일운동의 주역들이 

되었다. 곧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가 3.1운동 직후인 1919년 3월 22일 작성한 “삼

일운동 계보도”에 의하면,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서북 지역은 다음과 같은 도

시별 행동조가 이미 조직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개신교인들이었다. 

평남 平壤: 목사 신홍식, 목사 길선주, 목사 손정도 (3명)

평북 定州: 오산학교장 조만식, 오산학교 교사 조철호, 기독교 김영렬, 기독교 

박기준, 기독교 이윤영 (5명)

평북 宣川: 장로 이명룡, 목사 양전백, 의주 목사 유여대, 정주 목사 김병조 

(4명)

평북 義州: 목사 이원익, 목사 손문정, 기독교 교사 김두칠, 기독교 조사 홍하순, 

기독교 

         조사 김이순, 기독교 조사 안정응, 기독교 조사 강용상, 목사 조상섭 (8)

평북 新義州: 목사 조보근 (1명)

중국 安東縣: 목사 김병룡 (1명)72)

  

이상 도읍에서 참여한 조별 조직책 22명을 보면 목사 11명, 조사 4명, 기독교 

학교 교장과 교사가 3명, 기독교인 3명으로 모두 기독교인 지도자들이었다. 명단

에 없지만 평양의 김선두 목사와 강규찬 조사가 삼일운동의 주역이었다. 이들 중 

72) KBS, “특집 3.1운동 계보도,” 2019년 3월 1일. 계보도에는 140명의 이름이 나오고 이름 위에 

O표가 있으면 체포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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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자는 (이승훈), 양전백, 강규찬, 손정도, 이명

룡 등이다. 105인 사건에서 3.1운동까지 서북지역 기독교 민족 운동의 강한 연속성

을 보여준다.    

3. 무오 독감과 기독교, 1918-19

1918년 전 세계에 유행한 스페인 독감(Spanish influenza)은 일본-한국-만주에도 

크게 유행했다. 20세기에 가장 크게 유행한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기에 걸린 듯

한 증상을 보이다가 폐렴으로 발전하는가 싶더니 환자의 피부에서 산소가 빠져나

가면서 보랏빛으로 변해 죽어갔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죽은 사람이 1,500만 명 

정도였는데 비해, 스페인 독감으로 5,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 실제 사망자는 30만: 부산에 상륙한 독감은 10월부터 맹위를 떨쳐 이듬해 

초까지 유행했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 16,783,510명 중 절

반에 가까운 7,422,113명(44%)이 감염되어 139,128명(전체 감염자의 1.87%, 전체인

구의 0.83%)이 희생되었다.73) 그러나 이는 공식 발표이고 실제로 1919년 말까지 

3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74) 인구 1600만에 절반인 800만이 걸려서 30만이 사망했

다면 치사율 4.2%로, 2020년 세계에서 유행하는 코비드-19 팬데믹 수준이다.75) 

1918년 10월말 종로 관내에서만 2만 6천 명이 감염되어 있었다.76) 불행 중 다행으

로 경성부 독감 유행은 심하지 않았다. 서울 감염자는 하류층과 노인층이 많았

다.77) 사망자는 대부분 어린이나 노인이었다. 일본인의 치사율은 0.38%, 한국인은 

0.58%로 일본인이 좀 더 치료를 잘 받아 치사율이 낮았다.78)

백신의 소개: 매일신보는 1918년 11월 미국 “위생국의 세균연구부장인 비크 박사

가 돌림감기를 예방하는 종두법을 발견하였다고 발표”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예

방주사의 효력을 선전했다.79) 일본에서는 1918년 11월 이미 정부에서 대량으로 인

플루엔자 백신을 제조했고, 도쿄에만 33곳의 접종소를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백

73) 󰡔警務彙報󰡕, 1920년 3월호.
74) “惡感의 旣往及現在,” 󰡔每日申報󰡕, 1919년 12월 13일.
75) 1918년-1920년 일본에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총 사망자수는 약 388,000명(사망률 7%)이었다.  
76) “종로 관내만 2만 6천,” 󰡔每日申報󰡕, 1918년 10월 31일.
77) “京城에 毒感으로 死亡한 사람을 조사하여 본 즉 조선 사람에는 하류에 제일 많다," 󰡔每日申

報󰡕, 1918년 11월 12일.
78) “朝鮮人에 死亡者가 많은 이유는 치료를 잘 못하는 까닭이다,” 󰡔每日申報󰡕, 1918년 11월 3일.
79) “毒感의 種痘法, 한번 쥬사로 면한다, 미국의 신발명,”  󰡔每日申報󰡕, 1918년 191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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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맞았고 빈민에게는 무료로 접종했다. 천연두 예방 주사를 시행하던 접종소가 

그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에서는 종두법 접종소가 있었지만 백신을 공급 받아 일

반인에게 시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브란스병원 세균학 교수 스코필

드(Frank William Scofield, 1889~1970) 의사는 혈청 연구를 기초로 백신 배양과 접

종을 실시하기도 했다. 

간호부의 급감: 이 ‘지독한 돌림감기’ 때문에 간호원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간호원

이 동이 났고, 그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의사들이 간호부를 찾아

다녀야 했다. “금년에는 특히 전에 없던 지독한 돌림감기가 유행하여, 여러 의사들

이 밤낮 여기저기로 뺏겨서, 매는 것은 그만 두고 간호부들도 동이 나서 각 간호부

회에 있는 간호보들을 얻어 볼 수가 없으며, 병원 치료하는 병자들을 간호하여 줄 

사람이 없어서 곤란함이 여간 아니라는데.”80) 간호부 결핍으로 간호부가 없는 병

원들도 속출했고, 병원들은 간호부를 서로 찢어 나누려고 다툴 정도였다.81) 당시 

면허 받은 졸업 간호사는 전국에 90명 정도로 대개 일본인이었고, 일반 조선인 간

호원은 대개 보조 간호원으로 300명이 더 있었다.82)

마스크 착용 시작: 무오독감 이전에 한국의 병원에서는 수술실에서도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다. 현재 이용 가능한 사진에서 1918년 이전에 국낸 병원에서 마스크

를 쓴 의사, 마스크를 쓰고 수술하는 의사나 마스크를 쓴 간호사(간호부)의 모습을 

볼 수 없다. 앞에서 거론한 만주 흑사병 때 만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한국

까지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에서 마스크는 

무오독감으로 인해 처음 등장했다. 스페인 독감 이전의 전염병은 콜레라처럼 대부

분 수용성, 곧 물이나 음식물로 전염되었기 때문에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 국내 신문 중 1919년 12월 13일 매일신보가 처음으로 예방을 위해 양치질

과 ‘마스크’ 착용을 권했다. 또한 마스크를 '호흡보호기'로 번역했다.83)

멍석말이와 종교 사기꾼의 등장: 사람들은 독감을 '풍사의 귀신'(風邪의 鬼神)으로 

불렀는데, 사람들은 아직 바이러스를 알지 못했기에 두려워했다. 만주에서는 어린

아이가 죽으면 멍석말이를 했는데,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84) 종교계에서

는 일부이지만 종교 사기꾼이 등장했다. 황해도 연백의 강서사 승려 홍순익은 불

80) “극귀한 간호부,” 󰡔每日申報󰡕, 1918년 11월 6일.
81) “간호부의 결핍과 각 병원의 곤란,” 󰡔每日申報󰡕, 1919년 4월 10일.
82) “전 조선의 간호부, 그 수가 삼백 칠십 명, 면허 받은 자 구십 명,” 󰡔每日申報󰡕, 1919년 11월 20일. 
83) “惡感의 旣往及現在,” 󰡔每日申報󰡕, 1919년 12월 13일.
84) “유행독감 모조리 멍석말이,” 󰡔每日申報󰡕, 1918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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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양을 잘 하면 유행성 감기는 물론 만병이 통치된다고 사기를 치고 돈을 갈취

했다. 기도로 독감을 고친다는 헛소리로 돈을 먹은 경우였다.85) 

1) 무오독감과 기독교의 반응

예배의 지속: 무오 독감으로 13만 이상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교회는 예배를 중

단하지 않았다. 개신교인이 인구의 1.5% 정도인 20만 명이 안 되고, 한 교회 교인

이 많아야 수백 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독감으로 인식했기 때문

에 환자만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했다. 적막한 도시에 주일 저녁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퍼져 나갈 때, 병자들은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했다. 10월부터 이듬 해 2

월까지 5개월 동안, 한국교회의 유일한 신문인 󰡔기독신보󰡕는 독감에 대해서 이 글 

외에는 보도한 게 없다.86) 

교계 언론의 침묵: 총독부의 보도 지침이 있었더라도, 신문은 성도들의 고통을 고

려하여 유익한 기사를 실었어야 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침묵했다. 12월에는 성탄절 

기사가, 1월에는 신년 기사와 사경회 기사가 넘쳤다. 전 국민 60%가 감염된 독감

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선교사들의 편지와 보고서에서는 무오 독감으로 인한 교

인들의 피해와 사망을 일화적으로만 언급했다. 일반 사회에서 경제 셧다운도 없었

고,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허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교계 기자들에게 

펜데믹이나 유행 독감에 대한 지식이 없었거나, 교계의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87) 1890년대 콜레라 때 보여준 적극적 방역과 위생 사역은 더 이상 교회가 

할 처지나 입장이 아니었다. 일제 식민지 하의 교회는 이미 공적 의료, 공중위생 

등의 사업을 정부에 거의 넘겨준 상태였다.88)    

무오독감과 삼일운동: 1919년 2월 도쿄에서는 스페인독감 2차 유행이 왔으나, 서

85) “祈禱로 毒感을 고친다고 돈을 먹은 중놈,” 󰡔每日申報󰡕, 1918년 11월 22일.
86) 서유진, “奇書: 病夜一感,” 󰡔기독신보󰡕, 1919년 1월 1일.
87) 무오 독감의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교계의 무관심이나 교계 언론의 침묵은 무오 독감을 쉽게 

잊어버린 것과 연관된다. 세계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의 충격이 더 컸으며, 치사율이 다른 전

염병보다 낮았다는 점(영국은 225,000명 사망, 미국은 675,000명 사망으로 인구의 2% 정도 

사망, 치사율은 전 세계적으로 6% 정도), 상대적으로 유행이 빨리 지나가 버린 점. 독감으로 

인식되어 마스크만 하면 예방될 수 있었던 점, 천연두나 콜레라에 비해 그 죽음이 비참하지 

않은 점, 오늘날의 언론보도와 달리 당시 다른 나라의 참상과 그 규모를 잘 알 수 없었기 때

문에 팬데믹을 상상할 수 없었다는 점 등으로 스페인독감은 쉽게 망각되었다. 이 점이 2020
년 코로나 팬데믹과 다른 점이다.   

88) 그러나 1920년대 말부터 의료 선교에서도 공중 보건 개념이 강화되면서 기독교 여성 의료는 

보건소 사업을 통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28  종교문화학보 제17권 제2호

울에서는 10-11월에 대유행을 한 후 2월 초가 되면서 유행이 거의 끝났다.89) 일부 

발생환자가 있었지만 급속히 환자는 줄었다. 일부에서 삼일 운동 지도자들이 무오

독감(스페인 플루)에도 불구하고 3월 1일 서울과 평양 집회 등을 계획했다고 하면

서, 정치 운동은 팬데믹 와중에서도 유행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집회를 해야 한다

고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2월 중순 이후 서울에서 발병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독감 유행에 대해서 상세히 보도하던 󰡔매일신보󰡕를 보면 2월 중순 이후 한국의 

도시에서 발생한 사례를 보도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무오 독감 유행 때 일본인

에 비해 한국인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점이 삼일운동의 한 요인이 될 수는 

있었지만,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으며, 팬데믹 상황에서 삼일운동이 진행된 것도 

아니다.  

스코필드 의사의 연구 논문: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세균학 교수로 부

임한 스코필드 박사는 1919년 4월 미국의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 무오 독감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90) 1918년 9월부터 환자가 발생

한 과정을 추적하고, 인플루엔자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혈액이 아니라 객담을 

분석하였으며, 혈청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백신 치료법을 실험하고 연구했다. 그러

나 그와 세브란스의학교의 이갑성, 세브란스병원의 간호부들이 3.1운동 에 참여하

고, 제암리학살사건 등 일제의 폭력적 탄압을 고발하면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청일전쟁 이후 러일전쟁 이전까지의 콜레라 유행, 러일전쟁 기간의 콜

레라 유행, 통감부 시기의 콜레라 유행, 1910-11년 만주 흑사병 유행, 그리고 

1918-19년 무오 독감 유행에 따른 한국 사회상과 각 시기에 개신교의 반응과 사역

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1895년부터 1902년까지 콜레라 유행과 개신교의 관계이다. 동학전쟁과 청

일전쟁에 이어 을미년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중화주의와 전통 종교의 지배력이 무

89) “流行性 毒感, 경성에는 없는 모양, 동경서는 창궐 중,” 󰡔每日申報󰡕, 1919년 2월 13일.
90) F. W. Schofield, “Pandemic Influenza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s to Its Etiology,“ JAMA 

(April 5. 1919): 981-983 동일한 논문이 China Medical Journal에는 스코필드와 신창희 공저로 

나왔다. F. W. Schofield and C. H. Cynn, “Pandemic Influenza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s to Its Etiology,” China Medical Journal (May 1919): 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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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고 서구 문명이 한반도에 몰려오자, 기독교 문명론을 앞세운 개신교는 정부의 

콜레라 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전후에 본격적인 선교 착수기에 접어들었다. 

개신교는 선교병원으로 전환된 제중원을 통해 정부와 협력하면서 전염병 방역에 

나서면서, 새문안교회 교인들로 ‘적십자 콜레라대’를 조직하여 적십자가 새겨진 제

복을 입고 환자 구호와 시체 운반에 나섰다. 이들의 활동으로 붉은 십자가가 구원

과 생명과 자비의 상징이 되었다.91) 역병과 기근의 해 1902년에는 서울과 서북지

역 도시에서 성장한 개신교회 교인들은 세균론을 수용, 전파하는 동시에 사망할 

경우 분명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개신교 의료진은 대한제

국 정부와 적극 협력하였다.       

둘째, 1904-05년 러일전쟁 기간부터 통감부 시절(1905-10년) 콜레라와 개신교의 

관계이다. 이 때 한국인들은 서양 의학의 세균론과 일본 통감부의 위생 정치를 수

용했다. 개신교회는 평양의 ‘콜레라 적십자대’ 활동에서 보듯이 서북 지역에서 방

역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일본은 적십자사 병원을 통해 개항장과 주요 도

시에서 의료 과학의 우위를 드러내면서, 한반도에서 의료 헤게모니 경쟁에 나섰다. 

개신교의 전염병 사역과 신설한 세브란스병원은 한국 정부와 민중의 우호성을 얻

었지만, 새로운 경쟁자인 일본 적십자사의 전쟁 구호 의료와 통감부가 1906년에 

설립한 대한의원의 위생 경찰 통제와의 경쟁에서 점차 개인 환자 치료 사역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통감부 시기 일본 제국의 경찰 위생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개신교 의료는 공중위생이나 전염병 사역에서 철수하였다. 반면 간

호원양성소를 설립하고, 한국인 간호원들을 나이팅게일 간호학으로 양성하면서, 

의병 투쟁 부상자들을 간호했다.  

셋째, 1910-11년 만주 흑사병부터 바이러스에 의한 공기 전염이 문제가 되었다. 

총독부는 군사 경찰 위생을 통한 한국인의 몸 통제에 들어갔고, ‘데라우치 총독 살

해 음모 사건’을 통해 서북 지역 개신교 민족주의를 탄압했다. 1910년대는 정부와 

개신교가 갈등하면서, 개신교 의료는 총독부의원과 자혜병원 체제와 경쟁할 수 없

는 단계로 전락했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1920년대에 의료 선교 신학

이 전도의 수단에서 사랑의 실천이라는 의료 선교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쪽

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넷째, 1918-19년 무오 독감과 개신교의 반응이다. 총독부는 인구의 절반이 감염

되는 팬데믹 상황에서 특별한 방역 대책 없이 사회적 항체가 형성되기를 기다리고 

91) 1894년 부산과 제물포에 설치된 일본 적십자병원은 적십자기를 게양했다. 그러나 그 병원은 

일본인 군인들만 치료했으므로, 적십자가 한국인들에게 구원의 상징으로 다가가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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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보급에 나서지 않았는데, 개신교도 집회를 계속하면서 침묵했다.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와 병원의 세균학 담당 스코필드 의사는 실험을 통해 독감 바이러스

를 연구하고 혈청요법을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서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개신교회가 기독교 민족주의 노선에서 삼일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많은 피해를 입

었기 때문에 무오 독감 담론은 사라졌다. 

1885년 개신교 의료 선교 개시 이후 1919년까지 35년 동안 초기 기독교 의료 

선교는 개종의 수단으로써 개인 환자 치료에 머물지 않고, 1886년 콜레라 유행부

터 방역 사업에 참여하고, 1895년 을미년 콜레라 유행 때는 피병원과 적십자 콜레

라대를 운영하여 위생 방역과 환자 구호에 나섬으로써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

었다. 갑오개혁 이후 세균론으로 대변되는 문명화 담론이 확산될 때 개신교도 

1899년, 1902년 콜레라 유행 때 귀신론과 대결하면서 세균론을 전파하고 신앙공동

체를 형성해 나갔다. 개신교는 조선과 대한제국 정부와는 상호 협력의 관계를 유

지하면서 전염병 방역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선교를 확대했다. 반면 개신교는 침략 

외부 세력인 일제의 통감부의 경찰 위생과는 경쟁 관계 속에서 공중보건 분야에서 

주도권을 상실했으나, 의료 선교와 간호 사업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방역 운동, 부

흥 운동, 교육 계몽 운동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민족의 고난과 함께 했다. 총독부는 

1910년 만주 흑사병 이후 한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1911년 총독시해 음모

사건으로 기독교 민족주의를 탄압했다. 개신교는 1918년 무오독감 대유행 때에는 

마스크를 쓰고 위생 담론에 침묵하였으나, 세브란스병원에서 세균학적 연구를 진

행했다.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개신교는 음모사건 이후 10년 간 기독교 민족

주의를 강화한 결과 삼일운동에 조직적,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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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idemics, Governments, and Protestantism in Korea, 
1885-1919 

Sung-Deuk Oak
(Korean Christianity History, UCLA)

This paper discusses the relationships among epidemics, Protestantism and the 
governments in Korea from the beginning of the Protestant medical mission in 1885 
to the end of Spanish Flu (Muo Influenza) in 1919. Three outsiders ― epidemics, 
Christianity, and Japanese imperialism ― interacted in the fatal years of early modern 
Korea. By controlling epidemics on one hand and checking the progress of Christianity 
on the other,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maintained their political upper 
hand. This paper tackles three major issues emerged from their encounters. The first 
issue is the church and state relationship in dealing with epidemics. The second issue 
is the science and church relationship in the discourse on infectious diseases. The 
third issue is the change of the church itself in its liturgy, missions, and theology.

The major argum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Early Christian medical missions 
invested in the treatment of individual patients to get more converts, but also participated 
in the quarantine projects since the cholera outbreak in 1886. During the Eulmi cholera 
outbreak in 1895, the Chejungwon as a mission hospital and the Christian Cholera 
Corps, wearing the red cross, provided people with hygiene education, quarantine 
shelters, and patient relief works. By the commitments of the Korean Christian corps, 
the red cross became a symbol of salvation to the mass in fear. When the discourse 
of civilization was disseminated in Korea from the Gabo Reform in 1894, Protestant 
missionaries confronted with the shamanistic belief in evil spirits as the cause of diseases 
and they found good chance to propagate the germ theory during the cholera outbreaks 
in 1899 and 1902. Korean Christians formed a community of faith in both Western 
medicine and Anglo-American religion. Protestant churches expanded their constituency 
by participating in anti-cholera hygiene while maintaining cordial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s of Joseon and the Daehan Empire. 

On the other hand, Protestants lost their medical hegemony in public health at 
the competion with the police hygiene of the incoming Japanese imperialist government. 
Protestantism launched the hygiene movement, the revival movement and the educational 
enlightenment movement simultaneously, along with sharing the sufferings of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rule of the Resident-Governor Government. After the dea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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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urian Plague in 1910, the Japanese Governor-General Government strengthened 
control over Koreans, and repressed Christian nationalism through the Conspiracy 
Case in 1911. Protestant Christians, wearing masks during the Spanish Flu in 1918-19, 
performed the church services and remained silent in the hygiene discourse, except 
conducting bacteriological studies at Severance Hospital. During such a silent and 
suffering winter they organized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itiated 
by Presbyterians and Methodist in the northwestern provinces, and participated in 
the peaceful protest rallies by utilizing the nationwide networks. It was a result of 
strengthening Christian nationalism for eight years after the Conspiracy Case. 

Key words : cholera, Red Cross Cholera Corps, germ theory, Jejungwon, mask, Oliver 
Avison, Horace Underwood, James Wells, Alexander Pieters, Frank 
Schofield, Manchurian Plague, Spanish Flu, Conspiracy Cas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